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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목적은 회복실 남자간호사의 간호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05월부터 2021년 05월까지였으며 종합병원 회복실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 6명을 대상으로 자료가 포

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4개의 범주, 9개의 주제모음, 21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범주는 ‘간호의 길에 들어섬’, ‘현실의 장벽에 부딪

침’,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 ‘부서에서의 자리매김’으로 구조화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회복실 남자간호사들의 임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실무 현장에서 이들이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남자간호사, 적응, 회복실, 질적연구, 현상학, 융합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xperiences of male nurses working 

in PACU. Methods: A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six participants. Colaizzi's phenomenology has been adapted as a 

research method in this qualitative study. Results: 4 categories, 9 theme clusters, and 21 themes were 

identified. The 4 categories derived from the data as follows: 'Beginning my career in nursing ','Facing 

difficult reality', 'Striving to survive', 'Full adjustment in the workplace' Conclusion: These results could 

help to expand understanding the role of male nurses working in the PACU. In additions, the results 

could help basic data for men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and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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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남자간호사 2만 명의 시대가 왔다. 대한간호협회[1]에

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62년 최초의 남자간호

사가 면허를 받은 이후 2016년 1만 명을 넘은 후 불과 

4년 만인 2020년 2만 1천 42명으로 2만 명을 돌파하였

다. 또한 2020년 기준 간호 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 수는 

2만 4천 58명으로 전체 간호 대 재학생인 10만 7천 649

명의 22.4%에 달해[2] 다섯 명 중 한 명은 남학생으로 향

후 남자간호사의 급속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관찰되는데 미국 노동통계국[3]에 따

르면 2019년 미국에 등록된 간호사의 12% 이상이 남성

으로 남성의 간호직 진출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

났다.

남자간호사의 증가 원인으로는 사회적으로 직업에 대

한 고정적인 인식이 유연해지고, 간호 전문성에 대한 사

회 인식 확대로 성 고정관념을 벗어나 소신 있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4]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환자 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의료시설의 증가 및 헬스 케어 관련 시장 확대

로 간호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5] 취업과 직업의 

안정성 등이 보장되는 간호직의 특성이 부각되어 간호사

에 지원하는 남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남성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근무 중으로 파악된 남자간호

사는 전체 남자간호사의 29.7%인 2,207명에 불과하며 

이직률이 여자간호사보다 두 배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

다[6]. 남자간호사들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이유는 기대와는 다른 열악한 근로조건 및 낮은 보

수,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연장근무 등의 구조적인 문제

와[7] 여초 집단에서 불거지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갈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8]. 

성 고정관념이란 성과 연관하여 잘 변하지 않는 비교

적 고정된 사고와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9] 남자간호사

가 임상 실무에서 유발되는 성 고정관념으로는 일부 간

호에서 배제되는 행위, 의료진의 거부, 간호 제공 시 환자

의 불편감 호소, 여성에 비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는 선입견 등이 해당된다[10]. 이직의 원인 중 임상실무

에서 유발되는 성 고정관념은 남자간호사에게 한정적으

로 유발되는 갈등상황으로 지속적인 남자간호사의 유입

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

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최근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남자간호사의 특성, 인식, 성 고정관념,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이 보고되었다[4,11-13]. 또한 남

자간호사의 실무 적응에 대한 연구가 질적 연구로 제시

되어 있으나[14-16] 남자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수술실, 

마취회복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특수부서에서의 적응

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수부서는 고유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응급상황이 빈

번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소한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일반 병동에 비해 신규 간호

사의 독립된 업무수행을 위해 더 많은 교육시간을 요구

하고 엄격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회복실의 직무는 마취업무와 회복업무로 구분

되는데 마취업무에서 진료직과 역할 구분이 모호한 특성

이 있는 전담간호사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부서와 전담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한 회복실 남자간

호사의 적응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무

현장에 있는 그들의 관점과 언어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회복실 

남자간호사의 임상에서의 삶과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

하고 그 맥락과 의미를 살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남자간

호사들이 간호 실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 전

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종합병원 회복실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들의 간호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을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구조와 의미를 밝히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회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자간

호사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Colaizzi의 6단

계 방법을 이용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표본추출의 두 가지 원리인 

적절성과 충분함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간호사로 병원에 입사 후 간호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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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는 기간을 1년으로 고려하여[15], 임상경력 만 1

년 이상의 회복실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본 연구 대상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

지를 설명 후 참여를 수락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 참여자는 총 6명이었고, 면담 당시 대상자의 평균 연

령은 27.1세, 근무경력은 평균 26.7개월이었다. 

2.3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 목적, 면담 내

용 녹음, 연구 참여 중단 가능 및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았다. 또한 면담 지속이 어려운 경우 언제

라도 중단 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고, 면담으로 인해 

좋지 않은 기억이 회상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경

우 원내 직원 심리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

였다.

2.4 연구자의 민감성 확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성인간호학 전공자로 종합

병원 회복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수하였고, 워크숍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 면담기법과 자료 분석 방법을 훈련받았다. 또한 연

구 기간 동안 질적 연구 전문가인 간호학과 교수에게 지

도를 받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2.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05월부터 2021

년 0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은 반 구조적 개방

적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면담 횟수는 참

여자 별 1회로 하였고, 필요시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가 될 때 까지 면담을 시행하였다. 1회 면담

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66.3분이었다. 면담 장소는 주위

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에서 시행하였고,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

문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면담 질문은 선행연구와 연구자

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하였는데 연구 질문은 ‘회복실에서 

남자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적응한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

가’이다. 면담의 주 질문은 ‘남자간호사로서 회복실 적응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라고 시작하면서 부가적 질

문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요?’. ‘병원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은 무엇인가요?’, ‘병원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한 전략은 무

엇인가요?’, ‘나만의 스트레스 극복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런 경험을 통해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은 어떠했나요?’ 

등의 반구조적 개방형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을 최

대한 담아내고자 하였다. 면담 중 참여자의 행동, 얼굴표

정, 무의식적 행동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주의 깊게 

관찰했으며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은 참여자의 표현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된 자료 

중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추가면담을 시행하였다.

2.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방법은 Colaizzi의 분석

법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

을 묶어 초점을 맞춘 방식이며 경험의 진술을 재 진술하

며 공통된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으로 본 연

구에서 얻고자 하는 남자간호사들의 종합병원 적응 경험

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구체적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면담 시 녹음한 내용과 메모에 기록한 내용을 반복해

서 들으면서 전반적 상황에 대한 느낌과 대략적인 의미

를 파악한다. 둘째, 기록된 내용을 읽어 보며 참여자의 경

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이나 구절을 추출한다. 셋째, 

참여자의 진술에서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의미를 부여한다. 넷째, 참여자들의 일

반적 진술(significant meanings)을 주제(theme), 주제

모음(theme cluster), 범주화(category)하는 과정에서, 

범주화된 주제들이 원 자료와 의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분석한다. 다섯째, 분석된 자료를 주

제, 주제모음, 범주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한다. 여섯째,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연관시켜 명확한 진술로 최종

적인 기술을 한다. 일곱째, 본 연구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이 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

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2.7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본 연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Lincoln & 

Guba(1985)에 의해 제시된 4가지 기준 즉 신뢰성, 전이

가능성, 의존가능성, 확증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였다. 신

뢰성(Credibility)은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면담 시 중

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연구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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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가 주변 환경에 신경 쓰이지 않

도록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조용한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

하였다. 또한 면담 후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전이가능성

(Transferability)은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 선

정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회복실 간호사로 하여 본

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참여자

로 선정하였으며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공통 경험을 

도출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되도록 하였

다. 의존가능성(Dependability)은 반복 연구 시 같은 결

과가 도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간호학과 교

수로부터 구성 및 자료 분석 등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 연

구를 진행하였다.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은 연구 

결과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연

구자는 회복실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겪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기간 동안 연

구자는 판단중지(epoche)와 괄호 치기(bracketing)를 

활용하여 확증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6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 자료에서 

21개의 주제, 9개의 주제모음,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남자간호사들이 회복실에서 적응한 경험은 ‘간호

의 길에 들어섬’, ‘현실의 장벽에 부딪침’,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 ‘부서에서의 자리매김’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1). 

3.1 범주1. 간호의 길에 들어섬

주제모음1. 자부심을 느끼며 간호의 길에 들어섬

‘가족과 지인들의 기대와 격려 속에 피는 설레임’, ‘직

업을 넘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으로 느낌’의 주제로 구성

되었다. 간호사를 선택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의 존중과 

격려, 부러움을 받았으며 학교 교육과 간호사를 바라보는 

주변의 긍정적인 시선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표현하였다.

“취업이 잘 되고 전문직이라서 제가 직접 선택했어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은 처음부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참여자 1)

“저희 학교에서 간호학과 간 남자는 저밖에 없었는데 

워낙 취업이 잘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서 이상하게 

본 친구는 없었고 많이들 부러워했어요. 요즘 나이 또래

에서는 남자간호사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참여자 2)

“학교에서 간호학과를 가장 많이 밀어주는 느낌이었

고 다른 과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과잠에 학교 이름보

다 NURSING이라는 학과이름을 더 크게 새겨 넣었으니

까요.”(참여자4)

3.2 범주2. 현실의 장벽에 부딪힘

주제모음1. 남자간호사의 편견에 대한 불편함

‘남자간호사로 불리는 것에 대한 불쾌감’, ‘일반화와 의

도적 배려에서 오는 자존감 저하’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부서 내에서 남자간호사는 느리고, 꼼꼼하지 않고, 섬세

함이 부족하고, 다중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

배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편견에 공공연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의도적 배려는 참여자의 자존감을 저

하시키고 감정을 위축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자는 여자보다 기대치가 낮다는 말을 들었어요. 같

은 실수를 해도 여자가 실수했던 거보다 그럴 수 있지 라

는 분위기가 있어요. ‘남자간호사는 그럴 수 있지..’ 라는 

표현이 ‘남자가 그렇지 뭐..’ 로 들리기 때문에 배려 받는 

느낌보다는 여자동기에 비해 평가자체를 낮게 받는 느낌

이었어요.”(참여자2)

“남자는 잘 빠뜨리고, 실수도 많고, 일도 느리게 배운

다.. 이런 말을 제가 있는데서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기

분이 좋지 않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참여자4)

주제모음2. 위계적 부서문화에서 위축감을 느낌

‘도제식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함.’, ‘선배 앞에서 작아지는 나를 발견함’, ‘공개적인 장소

에서 질책을 들어 수치스러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

여자는 선배로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비난, 공격

적 언행, 업무적 기회박탈, 처벌성 과제 등의 인격적 모독

을 경험하였고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에 무력감을 

경험했다고 표현하였다.

“이게 이렇게 휘몰아 칠 일인가.. 과장된 리액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짜증도 나고 수치심도 들

고 그랬던 거 같아요. 사소하지만 그 리액션은 공개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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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니까요...”(참여자3)

“제가 잘못하면 차라리 정확하게 지적하고 혼을 내면 

더 좋을 거 같은데 말을 안 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을 한

다든가 이러면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자기표현이 없고 늘 부정적인 선배는 의사소통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힘들어서 일하기 힘들어요.”(참여자5)

주제모음3. 업무 외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경험함

‘부서와 직종 간 갈등으로 신경전을 벌임’, ‘발 없는 말

이 천리를 돌아 구설수에 오름’, ‘서툰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에서 오는 억울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병원은 다

양한 직종과 직군이 모인 극도의 전문가 집단이다. 따라

서 부서 내 업무와 문화 적응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

는 타 직종, 타 부서와의 갈등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유발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소한 언행이 여자간호사

보다 더 집중되며 의사소통이 서툴러서 많은 오해가 유

발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였다.

“마취과 의사와의 기싸움도 힘들어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저희는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시간마다 

약물 주는 거, 소변 체크하는 거, 장비 만지는 거.... 모든 

것이 신경전이에요.  특히 여자 의사들... 너무 민감하고 

예민해요.”(참여자1)

“여초니까 말조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

게실은 만남의 장이자 대화의 장이니까 소문도 나고 와

전도 될 수 있고.. 저희끼리는 입조심이 중요 인계사항이

에요”(참여자6)

“남자동기 중 **는 여자에 비해 자기 이야기를 못해서 

오해도 훨씬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액팅 

아웃을 하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일을 흘리고 서투른 

건 사실이지만 자기표현이 약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참여자2)

3.3 범주3.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

주제모음1. 나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 사투를 벌임

‘실수노트를 작성하며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돌아봄’, 

‘외롭고 위태로운 홀로서기에서 나 자신을 다잡아 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갈등의 원인은 외부의 요인이 많지만 

종국에는 철저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들은 표현하

였다. 반복되는 실수에서 오는 자괴감, 독립 후 쏟아지는 

관심과 집중 속에서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표현하

였다. 

“학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퇴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Beginning my career in 
nursing

I proudly began my career in nursing
Being encouraged and inspired by family and friends

Having professional pride beyond profession

Discomfort of being called a male nurse

Facing difficult reality

Discomfort about stereotypes against male 
nurses Reduced self-esteem resulting from generation

Feeling intimidated by hierarchial office 
culture

Enduring various hardships in apprenticeship training system

Loss of confidence by comparison with experienced workers

Feeling ashamed for being reproached in public place

Experiencing conflict outside of work

Conducting a battle of nerves from interdepartmental conflicts

Suffering the harmful effects of rumors and gossip

Being sadly misunderstood due to lack of communication skills

Striving to survive

Struggling to get over myself
Making daily reflection by wring everyday mistakes

Standing firm in a painful effort to be an independent worker

Mind control by placing myself  in the flow 
of time

Getting better and better everyday

Feeling secure in a familiar environment

Relying on experienced workers

Gratitude to seniors for their ever-present help

Being motivated by compliments from seniors

Appreciating male seniors for being together

Finding my own breakthrough
Being consoled by comradeship between peer groups

Making time for myself and hobbies after work

Full adjustment in the 
workplace

Simply being called a nurse
Getting recognition at work

Fully harmonized with colleagues

Table 1.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of Experience of Male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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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서 실수노트를 썼어요. 그 날 하루를 돌아보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써보고, 반성하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

지 않도록 노력 했던 거 같아요.....”(참여자1)

“프리셉터쉽이 끝나고 독립했을 때 처음에는 홀가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약물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를 한 번 내고는 모든 것이 리셋 되는 느낌... 구멍투

성이인 느낌...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컸어요.. 약간 트라

우마처럼 작용한 거 같아요. 그걸 이겨내기 까지 시간이 

걸린 거 같아요.”(참여자3) 

주제모음2. 시간이라는 명약을 통한 마음 다독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짐’, ‘익숙해진 환경에서 안

정감을 느낌’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물리적으

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경험에 노출됨으로 업무적, 관

계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됐다고 표현하였다.

“항상 제일 불안하고 궁금했던 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였어요.. 그 때 수선생님이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저를 그냥 위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뜻을 알겠어요.”(참여

자1)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구요. 아

는데 손이 따로 움직여요. 마음처럼 되지를 않고.. 이론과 

많은 경험이 쌓여 천천히 성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실감했죠.”

주제모음 3. 선배에게 의지함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선배에 대한 고마움’, ‘무심히 던

진 선배의 칭찬에서 동기부여가 됨’. ‘존재만으로도 든든

한 남자선배에 대한 고마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

자들은 미숙한 그들을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

고 잘한 것은 인정해 주며 놓친 업무는 그림자처럼 도와

주는 선배들의 지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브닝 할 때 사람이 적어서 엄청 다들 예민한데 어

떤 선생님은 기다려 주시고 묵묵히 도와주시면서 지켜봐 

주세요. 칭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칭찬을 받은 것 보다 

더 감사하고 위로가 됐던 거 같아요.”(참여자2)

“환자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근무시간 내내 뛰어다

닌 적이 있어요. 환자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때 함께 일한 선배님이 잘

했다고 무심히 던지는 칭찬을 듣고 날아갈 듯 했고 더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참여자6) 

주제모음 4. 나만의 돌파구를 찾아냄

‘전우애로 가득 찬 동기들의 다독임’, ‘퇴근 후 취미생

활을 통해 나만의 시간을 가짐’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퇴

근 후 병원의 무거운 스위치를 끄고 동기들과의 정서적 

지지, 나만의 힐링 취미를 갖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동기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안다는 느

낌이랄까... 저녁에 맥주 한 잔 하고 풋살도 하러 다니고.. 

정말 의지가 됩니다.”(참여자4)

“올 해 들어서 손글씨 쓰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캘리

그라피를 최근 들어 시작했어요. 좋은 문구가 있으면 그

거 보고 따라 쓰고 그러면서 나름 힐링이 되는 거 같더라

고요.”(참여자2)

3.4 범주4. 부서에서 자리매김

주제모음1.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로 불림

‘온전한 한사람으로 인정받음에 대한 뿌듯함’, ‘동료들 

속에 그림처럼 스며듦’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좌절을 극

복하고 부서 내에서 도약을 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 

하는가’ 라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부서에서 동료로 인정받

은 순간이라고 표현하였다. 동료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참여자들 모두 그 시점이 존

재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한 사람의 몫을 

해 낼 때와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때

라고 표현하였다. 

“신규 때는 그러잖아요. 혼자서 1인분을 못한다고 0.5

인분이라고 하잖아요. 뒤치다꺼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자기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순간 사람들이 인정하고 

곁을 준 거 같아요.. 신규간호사도 남자간호사도 아닌 그

냥 간호사로 말이죠... ”(참여자1)

“변명하지 않고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

력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선배들에게 신뢰를 준 거 

같아요....어느 순간 부서 선생님들 속에 편안하게 제가 

같이 있더라고요..”(참여자2)

4. 논의

본 연구는 6명의 회복실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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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상 적응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행된 연

구로 개인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한 결

과 ‘간호의 길에 들어섬’, ‘현실의 장벽에 부딪침’, ‘살아남

기 위한 안간힘’, ‘부서에서 자리매김’의 4가지 범주를 도

출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실 

남자간호사의 임상 적응 과정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범주1 ‘간호의 길에 들어섬’은 ‘자부심을 느끼며 간호

의 길에 들어섬’의 주제 모음에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취업이 잘되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간호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으며, 대학의 전폭

적인 지지와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식

하며 자부심을 갖고 임상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업인으로 간호

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한 신념[17]을 말

하며 이것은 개인에게 직업적 만족감을 느끼고 조직몰입

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간호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한다[18]. 염은이 외[8]의 남자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와 임[19]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재직 의도는 높고, 이직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간호전문직관이 높을

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따

라서 남자간호사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남자간호사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와 그에 따른 협회

차원의 정책도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병원차원의 인식 

및 처우 개선 등이 요구된다. 

범주2 ‘현실의 장벽에 부딪침’은 ‘남자간호사의 편견에 

대한 불편함’, ‘위계적 부서문화에서 위축감을 느낌’, ‘업

무 외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경험함’의 주제 모음에서 도출

되었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여초집단에서 간호사가 아닌 

남자간호사로 불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자는 느

리고, 꼼꼼하지 않고, 다중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일반

화와 남자니까 늦을 수 있다는 의도적 배려에서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였다. 이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1년 미

만의 신규 남자간호사는 호칭에 민감하고[20], 간호사가 

아닌 남자간호사로 분류되고 호칭되는 것 자체를 차별로 

인식하며[15], 성별의 특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

적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연구[21] 결과와 유사하며 남자

간호사와 근무하는 여자 동료간호사의 경험 연구에서 도

출된 ‘간호현장 적응에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감’의 개념

은[21] 임상현장에서 남자간호사에 대한 여자간호사의 

편견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

념과 성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낮아져[8] 직무만족은 낮아지고 이

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12,13]. 남자간호

사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

라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9]. 따라서 남자간호사가 임상에서 느끼는 여자간호사

가 표현하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녀가 함께 동등하게 일

을 해야 하는 간호조직 내에서 높은 성 고정관념은 갈등

의 소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성 고정관념을 완화시

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양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은 도제식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책을 받는 등 위계적인 부서문화에 

위축감을 표현했다. 이는 간호조직을 혹독한 군대조직으

로 비유한 연구[22], 여성중심의 병동근무환경에 융화와 

적응의 어려움을 군대에 재입대함에 비유한 연구[15], 동

료 여자간호사로부터의 지적이 자존감을 저하 시킨다는 

연구[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남자간호사들은 대부

분 군복무를 마치고 병원에 입사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연차가 높은 여자 선배에게 업무를 배

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이 어린 여자간호사로 부터의 

지적이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은성 외[4]의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위계적 조직

체계로 지각하는 남자간호사들의 경우 직무만족이 낮다

고 보고된 바 있어 이는 간호부서의 수직적, 위계적 조직

문화에서 수평적, 자율적 조직문화로의 변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부서 

및 직종 간의 갈등, 서툰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와 구설

수 등 업무 외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는 남

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와의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의 어려

움 등에 문제로 집단 내에서 이질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와[14], 남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 말의 표면

적인 의미만 수용하여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어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 연구[23]와 일맥상통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수술실 내에는 다양한 부서와 직

종이 공존하는 특성 때문에 대상자에게 각자의 전문성과 

상호 협력을 요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24] 

회복실 간호사는 마취 업무 수행 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받아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업무

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역할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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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서와 직종 간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조직문

화를 정착시키고, 명확한 직무 기술을 통해 전문성 확대 

및 불필요한 갈등의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범주3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은 ‘나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 사투를 벌임’, ‘시간이라는 명약을 통한 마음 다독

임’, ‘선배에게 의지함’, ‘나만의 돌파구를 찾아냄’의 주제 

모음으로 도출된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갈등의 원인이 나를 둘러싼 

외부의 요인이 많지만 종국에는 철저한 나 자신과의 싸

움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통찰을 

통해 남자간호사로 당당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는 연구[15]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물리적인 시간도 매우 중요한 

적응 요소이며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진 환

경에서 안정감을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는 중환자실에 근

무하는 남자간호사가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지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표현한 질적 연구[23]와 근무경

력이 길수록 조직몰입이 유의하게 높은 것[25-27]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남

자간호사의 부서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기다림’이

라는 이해와 배려의 부서문화와  프리셉터쉽 기간의 현

실적 연장이라는 시스템 개선 등으로 남자간호사의 근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선배와 

존재만으로 든든한 남자선배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또한 

그들의 칭찬은 동기부여의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이는 신

수용[16]의 연구에서 동성직원은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며 버팀목이 된다고 하였고, 프리셉터의 

공감정도는 신규간호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28], 상사의 지지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13]으

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

서 프리셉터 교육과정에 경청과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남자간호사들 간의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의 

적용 및 활용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돈독한 동기들과의 교류와 퇴

근 후 취미생활을 갖는 등 병원의 스위치를 내리고 자기

만의 시간을 보냄으로 숨을 쉴 수 있는 본인만의 돌파구

를 찾아냈다고 하였다. 동료지지란 조직 내 동료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포함한다[29]. 이는 황

하만외[12] 연구에서 동료간호사들과의 상호작용이 직무

만족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동료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 동료지지는 스트레스와 이직이도를 감

소시키고[27], 회복탄력성이 높으며, 직무에 대한 적응력

과 성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3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퇴근 후 불

필요한 업무적 연락을 자제하여 퇴근 후 시간을 존중하

는 부서문화의 확산과 동기간의 부서적응 프로그램을 개

발 및 적용하며 또한 힐링과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적

극적이고도 다각도의 문화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범주4 ‘부서에서 자리매김’은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

사로 불림’의 주제 모음에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부서 내에서 적응이 되고 남

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로 자리매김한 시점에 대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한 사람의 몫을 해 낼 때, 그들의 대화에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때라고 표현하

였다. 이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간호사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 받을 때 존재감을 느낀 연구와[23] 팀 내 친밀감 확

대가 재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31]와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살펴보면 관리자

는 남자간호사들의 진정한 독립시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한다. 다시 말해 프리셉터쉽 종료 이후 직무에 대한 자

신감이 생기고 업무 완성도가 높아지며 동료들과의 긍정

적인 상호과정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회복실 남자간호사의 임상 적응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 4개의 범주, 9개의 주

제모음, 2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회복실 

남자간호사는 전문직 간호사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임상

에 들어서지만 여전히 여초집단에서 다수 속의 소수로 

존재하며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부서와 전담간호사의 특성이 공존하는 부서특성으로 

상하관계가 뚜렷한 위계적 조직문화와 부서 및 직종 간

의 갈등, 여자 선배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

다. 그러나 남자간호사들은 외롭고 위태로운 임상에서 정

작 이겨내야 할 대상은 본인 자신이라고 표현하며 적극

적인 홀로서기에 임하였다. 또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에 

편승하여 선배의 격려와 위로, 동기와의 유대감, 병원과 

분리되는 나만의 시간 확보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동료들 

속에 스며들어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로 부서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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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김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남자간호사의 임상에서

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해 현실적인 임상적응 전략 및 역

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성 고정관념과 성 역할갈등을 개선하

기 위한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셋째, 성별을 떠

나 존중과 배려가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구축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적극적인 고민을 행정가와 간호 관리자에

게 과제로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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